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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강원

북부산림청, DMZ펀치볼둘레길 활성화 방안 협의

등록 2020-11-17 17:51:39  |  수정 2020-11-17 17:51:59

[원주=뉴시스]장경일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이 민·관·군·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DMZ펀치볼

둘레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북부산림청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DMZ펀치볼둘레길 운영·발전 협의회는 펀치볼둘레길을 중심으로

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자 북부산림청 주관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북부산림청과 강원 양구군, 관내 소재 군부대, DMZ자생식물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

터, 해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펀치볼둘레길 관련 국가·지자체의 올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내년도 둘레길 운영 방안 및 연계 관광코스 개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진은 강원 양구군 펀치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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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청장은 "DMZ펀치볼둘레길의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 차별화된 지역산림 관광지가 되도록 유

관기관 및 주민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DMZ펀치볼둘레길은 양구군 해안면 일대에 평화의 숲길, 먼멧재길, 만대벌판길, 오유밭길 등 4

개노선 총 73.2㎞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쳐 조성된 국유 숲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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